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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/ 시  쟁과 포

병  시   포  에 한 재

한

리말

1636  12월에 생하여 1637  2월에 료  병  진 과 어  사

에 엄청   미  사건 었다. 그런  병   신  격  진  

그것보다  컸  것  보 다. 비  2개월 짓 에 지  짧  간 동  

 났지만 ‘ 체(國體)  상징’   ‘  ’  청 태 (太宗)에게  

항복   행하고, ‘ 주 ’  들었  과  계  청  강 에 해 단 해  했

, 많  포 들  가 만 했  상  후  에   없  상  

다.

 청 태 에게 삼 고 (三跪九叩頭禮)  리   겪었지만, 후  

리  지할  었다. 하지만 그가 한산 에 들어가 하고  동 , (畿甸)과 

한강  지역  들  청   에 거  비 상태  었다. 엄청   

들  청 에게 피살 거  사 고, 사  피 (被擄人)들  심 (瀋陽) 등지  

었다.   직후  피 들  지어 도망해 고, 청  그들   

하  청 계  다시   어들었다. 그 에   도망해  

주 (走回人)들  돌 보내  , 가 청에 계  억 어  피 들  (贖

還)하   고 심해 만 했다.

병  당시 청 내지  었  피    50만 도 지 산 고 다. 

럼 엄청   가 포  가게  리  산 고통, 도망  리

 러싼 청 갈등, 가(贖還價)  러싼 마 , 어 돌  향 (還鄕女)  본

 편들    등 복합  ․사 경  들  생했다  사실  진 

 다.1)

 연  통해 ‘피  ’  실상  해할    어  도 마 었지만, 

직 해  할  들   다.  규  피  생했  경  하

게 지 다. 십만에  피 들  생한 근본원  청  략 었  

다. 하지만 청   시  내내 ‘포  사냥’에 집 했  체  경에 한 해  

직 미 하다. 엄청     청  포 가  과 에    지

 할  에 한  한  루어지지 다.

1) 森岡康, ｢贖還被擄婦人の離異問題について｣, �朝鮮學報� 26, 1963; , ｢丙子亂被擄

人贖還考｣, �史叢� 9, 1964; 森岡康, ｢丁卯亂後における贖還問題｣, �朝鮮學報� 32, 1964; 

森岡康, ｢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上․下｣, �朝鮮學報� 37․38, 39․40, 1966; 金鍾圓, ｢初期 朝淸

關係에 한 一考察―丙子胡亂時  被擄人  심 ｣, �歷史學報� 71, 1976; 森岡康, 

｢朝鮮捕虜の淸國の價格について｣, �東洋學報� 66, 1985 등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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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피 들  겪어  했  고통  실상에 한 한 해 한 매우 하다. 그들  

포  고, 집단  고, 청  가고, 청에 도 한 후 각 단계마다 마주

해  했  상 에 한 해가 실하다.  에  탈 해 거  어  

피 들  후 어떻게 었 지에 한 해  도 과   다.

필   같  상  염 에  병   청 에 해 행  포   실

상  하고 그 같  피해  했  원 과 피 들  겪어  했  고통  실상, 

가 후 진행 었  ‘피  ’ 해결   살펴보 고 한다. 그것  통해 병  

 포  가 지니  역사  미  다시 검 해보고  한다.

1. 쟁 피해  상과 ‘피  ’  심각

병 (1636~1637)  비  2개월 도  짧  간 동  어진 쟁 었지만, 그것  

 피해  후  단  컸다.   한산 에 들어가 하  동  청

에게 었  울과 그 주변  비 한 한강  지역에  한 살 과 ‘포  사

냥’  행 었다. 울  도한 직후 가 린 보고에  ‘여염   타고 시

체가 비한 가운    사  다만 10  미만  어린 들과 70   들

뿐’ 고 했다. 그 마 살  사 들도  주리고 얼어 죽게  상 에 해 

 지 하고, 들에게 진   마 해주고 고 가  들  진  당시  

에  하  사  비  삼도  허 하 고 건 했다.2) 도   가에 그

 어  많  골  습하여 어주  , 쟁 직후 도  다시 돌

 피 민들  하  가 가  시 한  고 었다.3)

울 주변 지역  피해도 심했다. 청  경 도 주   등지에  삼  어지

  단하여  지  한산  원하  해  것  막 다. 청

 1637  1월 청도 원 지 하했   , 당시  항  변변  못했

 상 에  청  겁략  한강  지역 지 산  에 없었다. 청  한 

직후  1637  2월, 경상도 (龍宮)  하여 여강(驪江)과 평 (平邱)  거쳐 울  

들어  (金宗一, 1597~1675)  상경 도 에 격한 한 경  다 과 같  

언하고 다.

지  에  가 진(陣)  거한 것  겨우 다. 여염   비었고, 

연(人煙)  없어 막하다. 브러진 시신들  엉  여 에 고 마  프게 

한다.  갈  없  에  빈집에 들어가고, 낮에  에   다. 마주

보  리  삼키고  다. 험한 에  어 게 걸  지만 도  사 들 

한 돌  가 없다. 리(坊里)가 한결같  빈 것  지  곳과 같다.4)

2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辛未, 癸酉.

3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己卯.

4) 金宗一, �魯庵集� 1, ｢魯庵先生年譜｣. “所經道路 虜之撤陣 纔數日 閭閻皆空 寂無人煙 

橫屍交積 觸目傷心 路不可行 夜入空舍 晝食曠野 相與呑聲隕淚 間關進步 城中之人 亦無還入

者 坊里一空 一如所經處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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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에 , 병   직후 도 과 도  주변   한마  

함과 막함 그 체  것 같다. 뿐만 니  �강도 (江都錄)�   “피 냄새가 

진동하  폐허 에  한  살,   살 쯤  들  포개   시신들 사  

어 다니  울어 ” 한  사하 도 했다.5)

병  당시 얼마  많  사  죽었 지    없다. 그런  병   후  

가운  엇보다 주  것   엄청   피  생했다  것,  ‘포  ’

다.

병  당시 청 에게 사  심   피   얼마  ? 1637  

 항복  ‘ 하지맹(城下之盟)’  루어진 직후, (崔鳴吉)  ‘병  말’

 에 리  해 가도(椵島)에 보낸 (咨文)에   피   50만 고 

말했다.6) 같  해 9월,  허 (許博)  청 에 가 심 에 억 어  피

  만 고 했다. �병 (丙子錄)�   만갑(羅萬甲)  청  하  

  포  열  지어 우고 한   감시  여 고 가  것  하루  

지 었다  것, 훗  심   60만 가운  상당 가  사실 등  하

여7)  시한  가  뒷 하 도 했다.    겠지만, 

 당시 청  간  포   만에  십만   엄청  

 것 다.

럼 엄청   가 포  갔  상  당시 에 어  향  미쳤 ? 그

것  단   감  원  니  가    리째 들 에 없

 사 었다. 

 청 태  할  ‘피  가운  강  건  에 탈 하   에 

지만, 단 청  들어갔다가 도주하    다시  보내  한다’  

 에게 시하여 다짐  냈다. 그리고 탈 했다가 도   피 들  청

에게 가 꿈  리  고통  겪었다.8)  같  상 에   만 겠다  

 신만고 에 사지(死地)에  탈 해  피 들  도   보낸다  것, 

그것  한 마  ‘ 마 할  없  짓[不忍之事]’ 었다. 가 쟁 직후  한 민심

 욱 극할 에 없  한 도 했다.

‘도망  리’  비 한 ‘피  ’  어떻게 다루 냐  여  도 단  민

감한 사  병  후   지    ‘ 킬  건’ 었다.  

 병  어  것  막지 못하고, ‘ ’에게  꿇고 신(稱臣)하  

 겪  미 가 심각하게 실 었다.9) 그 같  상 에  ‘피  ’ 

마  하게 다룰 경우,  고통에 신 하  당시 사 (士庶)들  에   

 립  ‘ 당 ’에 해 지도  할   상 었다. 실  항복 직후 

5) �江都錄�(�稗林�, 1969, 탐 당 본 8  所收).

6) 崔鳴吉, �遲川集� 17, ｢移陳都督咨｣.

7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急報以後日錄｣ 2월 8 .

8) �瀋陽狀啓� 丁丑 9월 6 .

9)  직  1637  1월 23 , (說書) 계(兪棨)  ‘ 해   상통(相通)

한 것  죄한 것    근본’ 고 한  다(�仁祖實錄� 34,  

15  1월 癸亥).  병  통해 ‘ ’에게 신한   에 

어질 에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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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피  ’  하여 들  동향  주시하   1637  2월 19  다 과 같  

 언  담  (敎諭文)  포했다.

 과 맛  식  사 마다 원하    지  헤진 갖  고 거  

  것   민과 다  없고, 식  사 하고 돌보  하  마  에  

연  우러  것   지   들과  리   미 쪽  

보냈다. 그러  돌 보건  내가 매우 마  하  것  여 에 지 다.  

 리에  도   지  한 사  죄 에 든 에게  

쳤다. 그리하여  하러 달  사들  하여   원 (冤魂)  게 했고, 

죄 없  들   다   포 가 게 하여 비  식  보 하지 못하고 

지 비  지어미  보 하지 못하게 하여 어  보든지 간에 가슴  고 하 에 

하게 했다.  가 어   에게 가할 것 가.  에 고통

과 움  고  에  듯하여   새운다.10)

 에  “  들과  리   미 쪽  보냈다”고 함  신 

한 들과 마 가지   산  픔  겪고 다  것  강 했다. 가 신  

못하여 많  들  포 가  한 결과  러 게 었다  사실  시 하고 

하고 다   강 했다. 과연 어  도  진  담고  사(修辭) 지  

  없지만,  역  어  도 한  없  도  ‘몸  낮 ’ 민 사과

고 할  다.

 1641 (  19) 도망쳐  피 들  돌 보내  청  강  에 민심  

해  도 다시 시  포했다. 에도  “   당한 들  리 

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것   죄 니 어  피할  겠 가” 고 하  몸  

낮 었다.11) ‘ 신  죄’ 고 운운하 지 사태  습하 고 간  쓰  습에  

‘피  ’가 가지  심각 에 한 식  엿볼  다.

2. 규  피  생  원 과 주  

그 다  병  당시 게 많  피 들  생하게  원  엇 ? 그  

해  후  포 에 한 집 과   동시에 살펴볼 필 가 다. 

1) 청  포 에 한 집

병  당시 엄청   피  생겨 게  원   청  략 다. 그리고 

주  것  청  지 가 보여주었  포 에 한 집 과 포  득  극  당연하게 

여  그들  식 다. 청   후 (後金) 시  한 동  당하  해 

한 (漢人) (俘虜)들  득하   각별한 심  보 다.12) 그런  에 해

10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己丑.

11) �仁祖實錄� 42,  19  1월 戊寅.

12) 金斗鉉, ｢遼東支配期 하  對漢人政策｣, �東洋史學硏究� 25, 1987; 閻崇年, �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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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마 가지 다. 후  시 었  1621 ( 해  13), 그들   에 해 동 지

역  한 (漢族)들 가운   피해  도주한 들  하 고 해 다.13)

 청  타 지(皇泰極)가  키  결 했  직후, 한 (漢人) 생원 

(岳起鸞)  가 과 (和議)할 향   당시 포   한 과 신사(紳士)

들  돌 보내 고 했   다. 에 해 타 지  “포   사민(士民)  

하   것 니 돌 보내  경우가 없다”고 했다.14) 여  보 듯  당시 후  

쟁에  득한 포  ‘하   것[天之所與]’  식하고 었다. 후   런 

식  탕  포  득에 열 했  것  여겨진다.

 당시에도 그들  엄청 게 많    포 들  고 갔다.15) 습  

략  맞    거듭했고,   강 도  피 한 가운  후  

 해도 (瑞興) 지 고 내 다.  평 도  해도 들  

후  에 그   에 없었다.16)  후한  평 도 지역에  

(鄭鳳壽)  비 한 들  병 동  극   것 ,  도움  

거  할  없   후  에 맞  했  상 에    고 지

었  것  여겨진다. 

 당시 후  엄 한 감시  포 들  후  연행했다. 그 과 에  포

들  탈  시도하  비극  했다. 1627  4월   보 , 에 실  강  

건   포 들   뛰어들어 사 가 했고, 후  그것  막  해  

에 울타리  했 가 하  포 들  결 해  가 도 했다.17) 타 지   

당시 공  운 들에게  우마  상  주었다고 어 ,18) 게 시

상에 필 한 에 당하  해 도 포 가 필 했  것  보 다. 후  포  

시하여 병사들  사  진 시  (奮戰)  하  단  ‘포  사냥’  했고, 

그 게 얻어진 포 들  ‘ (血戰)  통해 득한 재 ’  식하고 었다.19)  같  

 에 , 그들  포  득에 골몰할 에 없었다.

청  포 에 한 집 , 그  한 ‘포  사냥’  병  맞  훨   드러진 습  

보 다. 타 지   략에  내린 포고  통해  주민들  청  피해 도

주하지 말고  거주지에 그  주하 고 했다. 그러  도주하지  주민들  

연행하지 겠다고 했다. 실  청  지  연도 지역   주민들 가운  도주

하지 고 항복한 들  (薙髮)  하게 했  연행하지 다. 하지만 청  피해 

도주한 들  쫓  살해하거 , 포   경우 연행했다.20) 도 곤(多爾袞)  1637

朝通史�, 北京: 紫禁城出版社, 2003.

13) �淸太祖實錄� 7, 天命 6  3월 癸亥.

14) �淸太宗實錄� 2, 天聰 1  3월 己巳. “上曰 (…) 至俘獲士民 天之所與 豈可復

還敵國耶.”

15) 1627  4월, 후  ․곽산․ 산 등  당시   닌 곳에  사

  포  32,100여  한  다. 평 도 3개 지역  만  도 고 할 

, 실  피   엄청났  것  산 다. 森岡康, ｢丁卯亂後における贖還問題｣, 

�朝鮮學報� 32, 1964, 79쪽.

16)  에 해  柳在城, �병 사�, 1984, 사편 원  .

17) 申達道, �晩悟先生文集� 5, ｢椵島奉使時聞見啓｣ 丁卯 4월 18 .

18) �淸太宗實錄� 3, 天聰 1  4월 乙卯.

19) �淸太宗實錄� 34, 崇德 2  2월 辛巳.

kerne
하이라이트

kerne
하이라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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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도  함 시  도 강  에 다가 체포  사 들  하  했지

만 청  피해   도주했다가 체포  사 들  심  연행했다.21)

병  당시 청  가운  만주 뿐만 니  한 과 몽골 신 병사들도 상당  포함

어 었다.  같  ‘다 ’  에 한 겁략과 포  사냥     

다. 만주 신 병사들   어  도 지 고 었  비해, 한 과 몽골 신 병사

들  그 지 다. 특  몽골병들  탈과 포  사냥  심각했  것  보 다. 실  

1637  1월 1  울 도 에  지 고 겁략  행했  것도 몽골병 었고, 가 항

복하여 쟁  공식   에 도 에 들어  겁략  행했  것도 그들 었다. 심

지어 청  한   에 고 었  2월 7 에도 몽골병들  울  들어가겠다고 

공언하여,  훈 도감  병  동원하여 비에  도 다.22) 그들  강 도  

했  당시에도 지  도 곤  리  비우 마  강 에  지 고 살 과 탈

 행한  다. 뿐만 니  강원도  함경도  경 하여 하  과 에도 곳곳에  

살 과 겁략  지  가 었다.23) 타 지  지시에  청 에 편 어 

 략  보   그들 , 하여 돌 가도 다 할 생  없었  

에, 재  포  얻    에  마지막 ‘ ’  지  해 도 겁

략과 포  사냥에 골몰했  것 같다.24)

타 지  강 가 맺어진 후에  청  병사들  들  사  행  지하고, 

 그 게  피 들  돌 주겠다고 했지만, 실   지 지지 다. 

한  1637  2월 2 , 가 미 항복한  한산  (守城軍) 가운  

 병사들  ‘상  났다’고 생각하고  해산했다가 태  상  청  포  

다. 뿐만 니  청  하  도 에도 산곡(山谷)에 어  들   

리   가고 었다. 타 지    병사들에게   달 지 

 것 다.25)

하  과 에  한  몽골 신 병사들   지역에  경 하  들 지 포

하  것  가 , 타 지    지 들에게 ‘ 하   지 가

 다 다가 들  원 지  보내 경 하도  하 ’고 시하 도 했다. 한  

몽골병들  겉    하  실   어 도 하 병  단

하  것  여   고 해낸 고 지 었다.26) 컨   ‘항복’과 함께 쟁  

났다고 생각했지만, 후에도 청  병사들  ‘포  사냥’에 했  것 다.

청  포  득에 한 집  후 다  태  계 었다. 1637 과 1641 , 

 청  강 에  청   공격하   원병  징 었다. 1637  경우, 귀 하

지 못한 병  880 었  그 가운  상당  주   쓰고 억 었다.27)

20) �淸太宗實錄� 32, 崇德 1  12월 壬午.

21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記江都事｣.

22) 李德懋, �靑莊館全書� 63, ｢丙丁表｣.

23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1월 壬戌; 34  15  2월 辛未, 癸巳.

24) 만갑에  당시 에 들어  몽골병들    지 동 했다고 한

다(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急報以後日錄｣ 丁丑 2월 2 ).  항산(恒産)  없  상태에  

가  생계  꾸  했  그들  겁략에  었  닭  어  도 해할  

다.

25) �瀋陽狀啓� 丁丑 3월 13 .

26) �淸太宗實錄� 34, 崇德 2  3월 乙巳.



- 7 -

1641 에도 청  가운  신들과 사단  생겨 다 었   병들  “본  내가  

피 었  도망  ” 고 고하여 억지  억 하여 비  삼 고 했  들  

었다.28) 포 에 한 그들  집  여실  보여주  사  것 다.

2)  지  과

병  시  엄청   피  생하게  원   에도 었다. 1636  

 청  ‘ 건원(稱帝建元)’  거 한 , 청   공  미 견  었다. 청에 

한 미 (羈縻策)  통해 쟁  피하 고 주 했   “  마 가 단 

강  건  경우 체신(體臣)  강 도  들어가고, 도원  주  산 (正方山城)  

퇴거할 것 니 청 강  에게 주  것  마 가지고, 주  상  지킬 

 없  에 생 들  어 (魚肉)   것” 고 견한  다.29)  상  

거  그  실  타났다. 그것  건 항복   상 었다.

1627   당시만 해도 후   포 들  상당  했다.  한 개시

(開市)  등  매개  포   할    었다. 가 강 도  피

하여 틸 여  었  다, 후에    염 에 어  했  후  한 

 계  어   없었  다. 

병  에  달 다.  랫동  피  비하고 비했  강 도  들어가

지 못했고, 항  비가 거  갖춰지지  한산   들어갔다. 후 원

 고 량마  고갈  에 하   과 항복  ‘시간 ’가 었다. 결  

항복  사실    심  지  ‘ ’    만 집 었

다.30) 그리고 ‘ 건 항복’  들 게 ,  포   등 한 들에 

해 주도  리  내지 못하고 청  에  리게 었다.

병  어  직 , 과 (鄭蘊) 등  청과 결   가 

고  강 변 지 가 싸워  한다고 했다. 그 만 하 도 피해 

   고, 보다  건  (和約)  맺   다고 생각했  다.31)

하지만  그  들 지 고, 사시 강 도  들어가  것  고집했다. 그

런   쟁  지   강 도  가지 못하고 한산  들어갔 , 그것  

결  청  한 하  하고 울 주변에  엄청   피 들  생하도  만

든 근본원  고 말 다.

 강  도(入島)가 가 해지고 엄청   피  생한  한  가  

겁게  할  도원  (金自點)과 강 도 검 사(檢察使) 경징(金慶徵) 등

27) �仁祖實錄� 36,  16  1월 癸酉.

28) �瀋陽狀啓� 辛巳 7월 24 .

29) 崔鳴吉, �遲川集� 12, ｢丙子封事｣.

30)  항복하 도 만  지 피하  했다. 청  시 도 신  심  

고 가지   우 했  었다. 하지만  하지  항복  주

지 겠다  청  에 고, 강 도 함  진 직후  1636  1월 27  결  청 

진 에  보내 “ 심하고  맡   열어달 ”고 했다. 사실상 건 항복  

들  것 다. �淸太宗實錄� 33, 崇德 2  1월 丁卯.

31) 崔鳴吉, �遲川集� 11, ｢丙子封事二｣; �仁祖實錄� 32,  14  3월 丁未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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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 청  략했다   보고  시하고 그들과   피하여 청  

마 가 울  린하게  했고, 경징  강 도 어   하여 피 했  

사 (士庶人) 체가 포 가 게 만들었다.32)

도원   주에  평산에  청  상 진격 에 한  진(陣)들  

 산   실  질러, 청  (鐵騎)가 별다  항 없  울  돌격

할   빌미  공했다. 뿐만 니  1636  12월 6  주 근  골산(龍骨山)에

 청   사실  리  가 에도 그 사실  울  리지 고 폐했다. 

 결  12월 12  후에  청   사실  지했고,  도  들  강

도  들어가거  피 에    시간  여  상실했다.   한산

 피 하  도  들   폐쇄했 , 것  도  들  피  막  결

과가 었다.33)  과 에  피 하지 못했  사 들  청  포 가 었다. 

  병   강 도  사시  피  비해 고 도  필

한 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  한 과  ‘재 ’ 었다. 그것도 ‘ 재(人災)’ 고 할 

에 없었다. 청  1631  에 보낸 에 , 사시    들어가  

할 것  신들  미 지하고 다  사실  근  시하고,   도가 

지  것 고 한  었다.34) 그럼에도  청  ‘경고’  시한  었고 

결과  만  피 들  산하게 었  것 다.

강 도 어   담했  경징과 민 (李敏求), (洪命一) 등  한 행

태 역시 피 들  가 어   결  원  했다. 경징  실 가

과 역  들  신주  강 도  하게 하  도 맡 , 그   우

 강 도  들어가  간  드러났다. 당시 울 주변  거주민들   강 도  

피 하  했  상 에  경징  그것   통 했다. 욱  당시  한강  

 리지  진에  포  거쳐 강 에   하루에 한 에 열리

지 못할 도  열 한 상태 다.35) 그런  경징  게 한  편  신  가

(家屬)들과 , 재 들  운 하   우  했다. 그 에 ‘운 상 1 ’

고 할   빈  틀 동  포 쪽 루에 하  행태  보 다.36)

그리고 신과 연  닿  들  강 도  들여보낸 에  든  강  쪽 해 에 

어 다. 그 결과 포 쪽에   다리  피 민들   청 에게 살해 거  

포 가 었다.

한 강 도에 들어간 경징  “청   하다”  단  어 비  거  

한  연 (宴樂)에 빠 들었  것 , 강 도가 함 고 거주민들  포    

결  경  었다. 경징  강 도 검 사가   주  역할  한 사  그  

  (金瑬) 거니 ,   ‘강 도  어  한  체가 필

32) 실     직후 도원 (西路都元帥) , 도도원 (諸道都元帥) 

심 원(沈器遠), 원  , 강원감사  등  “  고  린  거

린 들” 고 하여 (推問)하도  지시한  다.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

庚辰.

33) �南漢日記� 一, 丙子 12월 14 . “(李)聖求曰 都城閉門 想士女皆未得出 甚可慮也.”

34) �淸太宗實錄� 8, 天聰 5年 1월 壬寅.

35) �南漢日記� 一, 丙子 12월 14 .

36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記江都事｣; �江都錄�(�稗林�, 1969, 탐 당 본 8  所收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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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 곳’ 고 식하고 었다. 그  강 도  가   막  한산  들어갔  

12월 14  당 에도 에게 강 도 행  강 했고, 에 해 (李聖求)가 ‘강 도 

어  곤 함’  언 하  “강 도  어  한 고가 필  없다”고 말한  었다.37)

  같  한 식  경징에게 도 그  타났다. 경징  청  도해(渡

海)  상  가  체  하  강 도 어  한 실  들  거  취하지 

다.

청  한산  포 하고  경강(京江) 주변  들  징 하  한편 재들  

어   만들었다. 어 에  귀 한 신(貳臣) 공 (孔有德)과 경 (耿仲明)

 워 강 도에 한 공략  감행하여 공시 다. 공 과 경  본  룡

(毛文龍)  하들 , 산동 지역   지 하  었다. 그들  1633  등 (登

萊)  과 함 , 포(紅夷砲)  가지고 후  귀 했거니 , 당시   강

에  그들  격하  에 동 하 도 했다.38) 그 같  상  염 에 었다  청

 들 한  신  지 들  할 것  게 생각할 었  도, 경징 등

 그  시하  우  했  것 다. 뿐만 니  청  상 하  항  포 한  

 타고 도주해 다. 그 결과  강 도 주민과 피 민 체가 살 당하거  포 가  

상  어지고 말 다.39)

�강도 (江都錄)�  비 하여 병  후 편  실 (實記)들  ‘강 도 함 ’과 피  

생    경징과 그  검 사  한  에게 돌리고 다  것  

결  우연  닌 것 다.40) 그럼에도 쟁 후 ‘  ’  었  ― 경징

  에 살했지만―  사했고,    리 지 승진했다. 

3) 주   러싼 

청(후 )  포 에 한 집    직후   사 에 주 (走回人, 도망

) 쇄 (刷還)  러싼 갈등  했다. 후   1627  5월경   피  

가운   도주한 들   하 , 만   그들  겨주고 하지 

 경우  계에 지  향  미  것 고 했다.41) 후  특  신들에

게 실  필 한 주  돌   골몰했다. 한 , 1628  타 지  포  

다가  탈주한 (鐵匠) 몽 (金夢水) 등  돌 보내 고 한  다. 당

시 에   몽  등  돌 보내지  것 에 타 지가 에  원한

 게 었다고 하거니 ,42) 럼 후  사 에 드시 필 한 주 에 해  그 

37) �南漢日記� 丙子 12월 14 . “聖求曰 小臣甚以江都爲憂 瑬曰 江都則無防禦之勞 不足慮

也.”

38) 한 , ｢17  ․  朝淸關係  貳臣｣, �北方史論叢� 8, 고 재단, 2005, 

267~270쪽.

39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記江都事｣.

40) �仁祖實錄�  사신(史臣)  경징  ‘ 동(狂童)’  지 하고, 사사 운 에  

그  검 사  막지 못한  비 했다. �仁祖實錄� 35,  15  9월 丙戌.

41) �淸太宗實錄� 3, 天聰 1  5월 庚午.

42) �承政院日記� 21 ,  6  5월 2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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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 집 하고 질겼다.

하지만  직후  도망 들  쇄 하   극 었다. 1627  7월  

“도망쳐  포 들   향  못 어  들 니 해  쇄 하  어 다”  내

  후 에 보냈다.43)   신료들  주 에 해 후 과   다  

식  갖고 었다. 한 , 허 (許示啇, 1563~1640)  사  포 들  본  돌

주  것   상 (常例) 다고 하고, 도망쳐  포 들  다시 하  것  

  없  고 강 했다.44) 경 (鄭經世, 1563~1633) 한 허 과 비슷한 생각

 피 했다. 그  “ 사(狡詐)한 본   복한 에  진  당시 고 갔  

포 들  1만 가  했다” ,   맹 한  사 에  사  포 들  

돌 주  것   믿  드러내  것 고 지 했다. 경  고한 략  행했

 후  도망 들  쇄 하 고 하  것  과거 어  에도 하지  몰염

한 행 고 극 했다.45)

 주 에 한 식  럼 가  가운 , 후   피 들   

가고 싶  한 에  원주 과 하여 몸값  고 하 고 했다.46)

포 에 한 (贖還)  시  것 다. 후  에  피  도망 에 후  

내 에  미  주 (主奴) 계가 동  것  막  했  것 다.

병  후에  주  러싼 과 갈등   빈 해 다. 체  피  가 

 당시보다 많 고, 주  도 훨  가했  었다. 청  가 

직  지  1637  2월 하 경  미 청에  도망쳐  주 들  

하  가 고 었다.47)

병  후 주  에 하  청  태도  과거보다 훨  강경했다. 청  심 (瀋

館)  (昭顯世子)  통해,  직  원  에 견하여  하

 주  돌 보내 고 했다. 심지어 1639 (  17)에  “주   등에 

 다하지 다”   내 워  심  (入朝)시키겠다고 하 도 했

다.48) 1644 (  22)에   가 ‘  체 ’  들 도 했다.  ‘ 들여’ 

주   등에  다하도  강 하  었다.49)  같  ‘근본 ’  

에   럼 “    마 할  없다”  식  동 에 

각한  통할  없었다.

  청  에  도망  주  신해 그  가   보내 가 하

,50) 주 들  체포하   골몰했다. 그 과 에  체포  주 들 , 하  청  

지시가  내 지  경우  감 에  없  도 했다. 1645 (  

23) 7월, 평 감사 (金世濂)  평 도에   주 들  청   다리  

  동  감 어 다  것, 그들 가운  한(飢寒) 에 죽  도  

지 하  에 해  리해  것  청했다. 에 해 비변사 , 감  지 미 

43) �淸太宗實錄� 3, 天聰 1  7월 甲戌.

44) 허 , �水色集� 8, ｢走回人刷還議｣.

45) 鄭經世, �愚伏集� 5, ｢論答虜書箚｣.

46) �淸太宗實錄� 3, 天聰 1  7월 癸未.

47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丁酉.

48) �承政院日記� 70 ,  17  7월 2 .

49) 한 , ｢丙子胡亂   ｣, �東方學志� 119, 2003.

50) �瀋陽狀啓� 辛巳 6월 2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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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들  단 가 들에게 맡겼다가 청  지시가 내  다시 결하  고

지  시했다.51) 컨  병  후 많  주 들  청  쇄  과  

 어 한 태도 사 에  심각한 고통  겪어  했  것 다.

3. 피 들  고통

그 다  당시 피 들  겪어  했  고통  어  것 었 ? 병  직후  

허 (許博)  “피  고통  죽  것보다 심하고, 그것  (和氣)  상하  것 한 

죽 보다 심하다”고 규 한  다.52)

피 들  고통  단 청 에게  간  시 어, 살   동  내내 지

었  것  보 다. ,  청 에게   도주에 실 하여 상해  거  죽

 당하  경우가 다 사 다. 다  체포  후 청   지, 청  진

 비 한 특  에 억  겪어  했  고통  다. 만갑  �병 �에  “ 진 

가운   포 가 , 그들  엇 가  하  하  청  편(鐵鞭)  

 한 상  마 볼  없었다”, “ 강(西江)  가  진  보니  가운

 어    살해당했고, 어   살  맞   직 어지지 고, 

어   하  쫓 다 에게 가고, 어   하  향해 합 하고 비  등 

 비 한 것뿐 었다”고 했다.53)   상 에    탈  

시도할 경우 곧  해  당할 가  단   것 다.

비  탈  시도하지 도 집단   후 열 한 경 에 많  피

들  병들거  몸  상했  것  보 다. 피 들  청 에게  시  략 1636

 12월  1월 사  겨울 었다. 독한  에  변변한 리가   없었

므 , 피 들  동사할 가   것 다. 실  당시 한산  지키  병사

들 가운   에 얼어 죽  들  타 고 었  사  고 하 54) 피 들  

에 생 었  가  매우 다. 1637  2월 8 ,  질  어 심  

가    웅하  해 울 쪽  거 했다. 주  것  가 

질   청  (九王) 도 곤에게  돌 에  재워달 고 탁했  

다. 당시  1월 30  2월 8 지 청  진 에 억 어 었 , 

 말미  미 병  얻  상태 다.55)  신  상  우   그가 

러할진   피 들  겪어  했  고통  얼마  심각했 지  짐 하  어 지 

다.

청 에 해 심  가  과 에  겪어  했  고통도 빼   없다. 타 지  

신    에  도 곤 등에게  행과  피 들  엄  

감시하여 고 고 지시했다. 그  특  피 들  행 하  도  연변 고  주민들

과 하  것   지하 고 강 했다.56) 1637  2월 8 , 청  도 곤 행  피

51) �仁祖實錄� 46,  23  7월 壬申.

52) �承政院日記� 60 ,  15  9월 16 .

53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急報以後日錄｣ 丁丑 2월 2 , 2월 6 .

54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1월 甲寅.

55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戊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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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   운    단  심  향해 시 다. 다  피 들  

 지하  엄 한 감시  근 에 심 지  리  도보  동하  것  

 고통 런 었다. 청과  (斥和)  한  심  연행 었  달 (吳

達濟)  행  과  고통  루 말할  없었다고 고했다. 그  신  연행  당시 피

들  가 많  행  지체 었고 그 에 하루에 10여 리 도 에  동할  

없었다고 언했다.57) 실  피  행  진강에  ,  하여 도강하  

것  여   행  지체 고 도망하  들도 타 , 청  도망 뿐 니  

 피 들 지 살 하여 보복했다.  강  건  에도 많   피 들  청

에게 살해당하  비극  어 다.58)

달  한 심 지  도  60여  동   지 못한    했 므

 몸에 가 들 게 었다고 하 도 했다.  감시하  청 들  피 과 행 하

 연  주변  들  하  것  워  엄 하게 단하여, 편지  맡  사  

없었다고 했다.59)

피 들 가운  여 들  겪어  했  고통  특  했다. 여 들  사   

 당하거  그것에 항하다 피해   경우가 많 다.60) 병  당시에도 청  여

들, 그 가운 도 고 색  고운 여 들  사   골몰했다.  에 청  

 피하  해 결하  여 들  했다. 실  강 도가 함   청  체포

  피하  해 사  막 하고 많  여 들  다에 뛰어들어 결했다. 그  

하여 ‘여 들  릿 건  다 에   것  마  연못에   엽  

  다니  것 같다’    도 다.61) 사  여 들 에   

 리고  들도 지 다. 청  신   여 들  고 가  그 

들  죽 거  하  만행 지 질 다.62)

 청 에게  후  간  거쳐 심  동하  과 에  겪어  했  고

통   여  별 가 없었  것 다. 그런  여  피 들에게   다  고

통  다리고 었다. 1637  6월, 타 지   원 에 여했  청  지 들  과

 지 하고 했다. 당시  지 들 가운  에  사  여  피

들  신고하지 고 닉하거 , 다  가  여  피 들  빼   삼  

들  었다.63) 게  신  사  청    다  에게 

 어가  과 에  여  피 들  어   겪었 지  짐 하  어 지 다.

당시 피  여 들 가운  많  가 청  병들   었다. 청     여

56) �淸太宗實錄� 34, 崇德 2  2월 乙酉.

57) 吳達濟, �忠烈公遺稿� 簡牘, ｢後書｣.

58) 趙慶男, �續雜錄� 丁丑 3월, 4월.

59) 吳達濟, �忠烈公遺稿� 簡牘, ｢上伯氏書｣.

60)  에도 후 에게  당하거  그것  피하 다 피살 거  결했  

어 들  많  것  보 다. 한  당시 해주(海州) 신당(神堂)  곳에  사

 (鄭) 진사 집  여    가운    후  꾸짖다가 죽  당했고, 

지   에 뛰어들어 살하  비극  겪었다. 申達道, �晩悟集� 5, ｢椵島奉使時聞見

啓｣ 丁卯, 3월 28 .

61) 羅萬甲, �丙子錄�, ｢記江都事｣; 李肯翊, �燃藜室記述� 26, ｢仁祖朝故事本末｣.

62) 趙慶男, �續雜錄� 丁丑 2월 13 .

63) �淸太宗實錄� 34, 崇德 2  6월 甲子.

kerne
하이라이트

kerne
하이라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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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 심 에 도 한  청  본 들  (妬忌)  상   다시 한  

한 고통  겪었다.  청  본 들   여 들에게   뿌리거 , 심한 

고  가하여 가 었다. 죽했  1637  4월, 타 지  도 곤 등 신료들  

러 고 공개  경고 지 했다. 에   여 들에게 계  그런 짓  행

하  여 들   경우, 편  죽었   사(殉死)시키겠다   근 시키 고 강

했  것 다.64)

피 들 가운  후 도망   통해  돌  행운  리  사 들도 

지 다. 하지만  귀  한 고통  연 었다. 우  심 에  지 

동하  동  어죽  험  단  다. 동하  도  식사  해결할   

도가  마 지  다.  에 1637  4월, 들  에  

사하  것  막  해 통원보(通遠堡) 편  미곡  운 하여 에  들에게 

공 하   시   다.65) 주리게  험   에 들어  후에도 별

 다 지  것  보 다. 주  들  통과하  과  사 가 

  경우, 특   심하게 타  등 피해  어 식사   해결할  없  경

우가 많  가 었다.  에 그들  하루에 걸    거리   당한 곳에 

진 (賑濟場)  워  한다  주  도 했다.66)

도망쳐  여  피 들  간에   험 지  했다. 1637  2월, 

 들   것  막  해 그들  지  연  루  등지에  견

하여  하고, 사  들  가  들  체포하여 시(梟示)하   내

다.67) 컨   청 에게   귀 할 지 피 들  삶  고통  

었다고 해도 과언  닌 것 다.

4.  ‘피  ’ 과 귀결

병  후   사   감 하여 피 들  하  해  

 울 다. 우  청에게 항복한 직후  1637  2월,  청 태 에게   

근신  보내 강 도에  사  사 들  쇄 해  것  청했다. 청 태  청  

들여  1,600여  돌 보냈다.68) 당시   항복   직후여  청 

태  별다   없  피 들  돌 보냈지만, 그 원  십만에 달하  체 피

  고 하  도  다. 결  피  해  것  청에 ‘몸값’  

지 하고   체 었다.

청 에게 사  간 것  실한 피 과 그 가 들  ,   가  생사  

  없게  사 들에게  거  하게  실낱같  ‘ 망  근거’ 다. 그 단

  사간 식(全湜, 1563~1642)과 (典籍) 신역우(申易于)  사  들  다. 

쟁    들  생사  지 못했  식  타  마 에 ‘허 (虛葬)’ 도 

64) �淸太宗實錄� 34, 崇德 2  4월 辛卯.

65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4월 庚子.

66) �承政院日記� 57 ,  15  4월 7 .

67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3월 乙巳.

68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2월 丁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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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포  지도 다   게 었다. 그  당시 사 사(謝恩使)  심 에 

들어갈   (李聖求)에게 ‘ 들  보고 해  것’  탁했다.69)

 곱 살  들  심 에 생 해 다  것  고― 가  마 할  없었 지― 주

에  만주 쪽  보  낮  근심하  신역우  습  ‘피  ’가 지니  비극

 여실  보여 다.70) 특  식  편지에  식  피 마 생 해  

 비원(悲願)과 망  하게 드러  다.

심 에 억    시도할  고,  실  해   었  것  식과 

같  고 료   뿐 었다.  피    주  실(宗室)  신

료들  가 과 , 한산  (守城軍)  가 들  상  했다. 욱   과

에   한 리들  신  가 과 들  빨리 하   하여  

해진 가(贖還價)에   웃돈  얹어주  행태  보 , 가가 폭등하  

지 생겼다.71)  에  등  가  폭등  막  해 가격  상한  

하여 청 들에게 그 상  지 하지 못하도  해  한다고 강 했다.72)

결  폭등한 가  마 할  없  하 민들   포 해  했다.  러싼 담

당 원들  행 도 심각했다. 당시  심 에 억  피 들  단  청

 겨   �피 (被擄人成冊)�  것  만들었다.  생사  지 

못해  동동  들에게  매우 한 료가 닐  없었다. 그런  당시 비변

사에 보 어  ‘ ’  열 하   당상(堂上)  색리(色吏)들에게 뇌  

공해 만 했다고 한다.73)  런 상 들  피   해결  어 게 만드  

 원  었다.

당시 피  과 하여 가  주도 하고 포   시한 사   

허 었다. 그   담하   원  도감(贖還都監)과 사(贖還使)  

각각 고,  가  재원   동원하여 피  에  것  했다. 그  

해 실과  근검 에 하고,  개 하고, 공직  들뿐 니  

들에게도 사  하여  재원  마 해  한다고 강 했다.   과  

과 비리  거하고, 가  엄격  한하여  원 하고 신 하게 하  것만  

들  원망  가  향하  것  막    고 주 했다.74) 하지만 허  

시한 합 고 근본   지 못했다.

런 상 에  시간  게     ‘  원  ’  닌 ‘개  

’    보 다. 욱  청   한   후 10  고, 간 

들  ‘ 민’  여  가 타 75) 특단   마 하지  한 

하 민들   가  갈  낮 지고 었다.  에 청   에 해 

 하  경우도 타났다. 한  1641 (  19) 6월, 청   골 (龍骨

69) 全湜, �沙西集� 4, ｢寄克恬｣.

70) 金宗一, �魯庵集� 3, ｢瀋陽日乘｣.

71) , ｢丙子亂被擄人贖還考｣, �史叢� 9, 1964, 53~59쪽; 森岡康, ｢許博の疏文と贖還

批判 下｣, �朝鮮學報� 39․40, 1966, 238~245쪽.

72) �仁祖實錄� 34,  15  4월 庚寅.

73) �承政院日記� 60 ,  15  9월 16 .

74) �承政院日記� 60 ,  15  9월 16 . 허 (許博)   에 해  森岡康, 

｢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上․下｣, �朝鮮學報� 37․38, 39․40, 1966에  상    다.

75) �瀋陽狀啓� 丁丑 8월 19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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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)  심   리들에게 신  곤 한 경  사  한 , 신  리고 

 열 살 동  하 고 강 하 도 했다.76) 피 들에 한   심  갈

 어드  상 에  청 들   경   해  하  웃지못할 사

태가 빚어지고 었  것 다.

5. 원과 단  비극

 후에도 ‘도망  ’에 한 한 청  태도  몹시 강경했다. 심지어  

 연간 지도 주  돌 보내  그들   지 다.77) 하지만  에

  후  원   시도가 사실상 단 었다. 에 신    

해 개  청 내지  했  사 들  청 헌에 체포  사건들  생하 도 했

다. 한 , 1665 (  6) 고 (高揚)에 사   (崔順一)  동생  다  

강  건 다가 (柵門)에  청 헌에게 체포  사건  었다.78)

그 다  결  지 못한 피 들  어떻게 었 ? 그들  청에  생 에  

해가 도 고향과 가 들에 한 향  그리움 에 슬픔에 었  것  보 다. 

한  1638  1월 청   행에게  연 에  에   (妓女)  

우 (優人)들  공연  , 그들 가운   훔    들  었다

고 한다.79)  피   지 십  지났 에도 귀향  열망  내 억 지 못하고 

게 마 탈  시도했  사 들도 었다.  경우  에 도망쳐  원

(安秋元)과 에 도망쳐  단(安端)  사 가 주 다.  원  행  리

하  략 다 과 같다.80)

개  근에 살  원   생 직  1636  7월 가 과 함께 강 도  피

했다. 하지만 듬해 강 도가 함  포 가 고 말 다. 그  심  간  

다시 한  신 에게 리  신 가 었다. 1644  청  (入關)에 공하 , 

원  청  주 에  경  러들어갔다. 고 1662 (  3) 원  

 탈  시도했다. 산해  통과하고 만주  가 질러  하  험 었다. 하지

만 그  산해  통과하지 못하고 체포 고 말 다. 경  어   그

 결  2   다시 탈  시도하여 공했다.

  28  만에 탈 에 공한 원  리하   고 고민하다가 그  고

향  개  보냈다. 하지만 개 에  미 원  들  도 없었다. 쟁  그

 가 들  비 산내고 말  것 다. 욱   ‘청  지’  우 하여 했  

뿐, 그에게 생계  등  마 해주지  것  여겨진다. 단신  지에 생계마

 막막해진 원  결  경  돌 가  결심한다.    걸고 사  

었지만, 그 게 돌  고향  그에게  다  역(異域) 었  다. 하지만 그  

76) �瀋陽狀啓� 辛巳 6월 12 .

77) 한  1669 (  10) 5월에도 비변사  도망해   사  (金大善)  청

 한  다. �顯宗實錄�  10  5월 己酉.

78) �顯宗實錄� 11,  6  12월 戊辰.

79) 成海應, �硏經齋全集 外集� 60, ｢瀋陽日記｣.

80) �顯宗實錄� 9,  5  8월 辛未; 11,  7  1월 丙申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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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 건 마  (柵門)에  체포 고 말 다.

단  행  한 하다. 그  강 (江華千摠) 몽열(安夢說)  들  역시 병

 당시 포 가 었다.  직  보  그 한 강 도에   개연  

다. 심  가 갑 (甲軍)   었  그  후 경  들어가 사역 었다. 

단  1674 (  ) 신  주  행   탈  시도했다. 포  

 간 지  37 만 었다. 단  산해  통과하여 (鳳凰城)  거쳐 

강  강(中江) 지   공했다. 하지만 강  건 게 해달  그  간청에도 

하고, 주  그  결 하여  했다. 마  청 사신들   고 

 상 에  청   식한  것 같다.  거 당하고  

가  단  “고   그리    욱 간 한   죽  곳  빠 린다”

 울 짖었다고 한다.81)

원과 단  한 사  병  시  ‘피  ’가 가진 다 한 들  함

 보여 다. 원  28 , 단  37  만에 탈  결행했다. ‘청  (水戰)에 

하므  강 도  피 하  살  다’고 생각했   사   경징  비 한 강

도 어 들  직  에  산산  다. 청  간 에  

신들  해   없었  탓에 탈  시도할 지  26 , 37  동  

었다. 그  월 동 에도 고향  돌 겠다  그들  열망  꺾 지 다. 하지

만 단   체  거 당했고, 원  귀향했지만 생계  막막한  다  

‘ 실’에 막 82) 다시 하고 말 다. 컨  원과 단,  사  행  병  

시  많  민간 들  겪어  했  포  체험  비극  실상  상징  보여주  생생

한 사 고 하겠다.

맺 말

병   사 들에게  상  고통  했다. 청  략  맞  변변한 

항도 해보지 못한    한산  들어가 하게 , 울 주변 지역

에 거주하   들  청  ‘ ’ 에 비 상태  었다.  같  상

에  ‘여염  타고 시체가 비한’ 상과 함께 십만  포 가 어 청  가  

극  빚어 다.

십만에  사 들  포  갔  것  가   리째 들어  

에 없  심각한 사 었다. 그것   산  말미  고통, 도망  리  러싼 

 갈등  했  뿐만 니     당  들었다. 욱  청

 ‘도망  ’   하지  경우  하 시킬 도 다고 했거니 , 

 그 에 청  에 하   보 도 했다.  ‘ ’  략  

 막지도 못하고  변변하게 항하지도 못함  가 어 린 그   욱 

실 시키  결과  낳 다.

81) �肅宗實錄� 3,  1  4월 甲午.

82) 실  진  당시 포  갔다가 쇄 (刷還) 었  사 들도 막상 에 귀 했

  가 런 도 마 해주지  가 었  사 가 다. 姜在彦, �朝鮮

通信使がみた日本�, 東京: 明石書店, 2002, 102~106쪽  ｢ずさんな刷還人對策｣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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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 당시 십만  포 가 생했  것  본  청  략과 그들  과도한 ‘포

 심’ 었다. 포  ‘피   얻어낸 과’  식했  청 ,  과  

쟁  통해 득한 포  신들  사 경  실  개 할   한  원

 여겼다. 그들  주 들  하 고 강  했  것    같  경에  

해할  다.

병  당시 엄청   포 가 생겨 게   다    에도 었다. 1636

 청과  상   지  경우 곧  청  략   것  상 고 었

에도 그에 해 별다   마 하지 못했  것, 청  략  시 었   도원  

 비 한  지 들  도주하거   피하여 청  신 한 하  

했  것, 검 사 경징 등  강 도  들어갈  편   통 하여 울 주변 

주민들  도(入島)  한했  것, 막상 강 도  들어간 에  청  공격에 비

한 어  거  마 하지  것 등  주  원 었다. 포  생  한 근본

   청  략에 지만, 미 할  었  청  략 가 에 비

하지 못하고 사시 지   한 것 등   지 하지   없다.

포 들  겪어  했  고통  했다.  청 에   청  진 에  

, 심   , 심 에 도 한 후, 가 도망   통해 돌  지 

그들 주변에   고통과 죽  그림 가 맴돌고 었다.

 병  후 청과   통해 포 들  하  했지만 그것 한 결  만

만한 가 니었다. 우   가  마 할  없었  하 민들   포 할 

에 없  상 에 하여 심각한 사 가 었다. 고  한 들  사 (私情) 

에 가가 고,  상 들  단    열 하  과 에 들  

 개 어 가 도 했다. 가 포  갔다가 탈 해  사 들,  

당한   마 고 돌  사 들에 한  후   한 미 했다. 시간

  런 런  에    ‘  원  ’  닌 ‘개  

’  어 다.

포 들에 한  원  심  거  사 질 , 원과 단 같  사 들  탈 해 

다. 하지만 십  만에 탈 한 그들  하지 못하거  다시 청  귀  시도하  

비극  맞 다. 병  통해 많  ‘ 원’과 ‘ 단’  생겨났거니  들  비극  새

운 에  병  다시 연 해  할 필  새삼 워 다.

주 어: 병 , 포 , 피 , 주 , , .

고 : 2008  10월 28

심사 료 : 2008  11월 3

게재 : 2008  11월 6

한

재 지  사학과  재직 다. 시  사, 계사  공했  근

에  병 과  한  계사, 사, 사상사에 심  많다.  �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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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한 계�, � 해 �, ｢19   건 항쟁  격과 그 ｣, ｢17  ․

 朝淸關係  貳臣｣, ｢‘再造之恩과 후  사｣ 등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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